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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님의 말씀*

나 보혜사 성령이 말하노니 하나님의 눈물은 사랑

이니라.

천국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물이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상과 지상을 움직이고 

살아 숨 쉬게 만드는 

사랑의 원동력이라.

가장 고귀하고 고귀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발이 부르트도록 구원의 역사를 온 지구촌에 이루

려하고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내 사랑 너희 선생이 

그 모진 십자가 길과 고난의 길을 행복한 맘으로 

가고 있노라.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나 성령도 

감동감화로 너희에게 

성령의 비 은혜의 비를 

내려주노라.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천군천사들도 

너희의 수호영이 되어 

지금도 목숨 다해 

너희 곁에서 뛰고 있노라.

하나님의 눈물 때문에 

너희 영혼들도 

생명수 마시며 여호와의 은총과 사랑 속에 

온전히 생육 성장 번성하고 있노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눈물은 사랑이노라.

하나님의 눈물을 싫어하는 무리가 있으니

바로 배역한 천사 루시퍼와 그 무리들이리니 

그들은 이 하나님의 눈물로 그들의 뼈가 썩어지고 

그들의 오장육보가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기에 

오늘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눈물과 눈물 자국을 

지우려 

너희 영혼들을 사냥하노라.

그리하니 인간들아, 영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그리워하라.

하나님을 사모하여 눈물을 흘려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흘린 너희 눈물은 

사랑의 불과 사랑의 강과 사랑의 여호와가 되어 

너희를 사탄으로부터 지킬 것이니 

너희는 사랑의 눈물을 

흘려라.

내 아들 때문에 

너희 선생 때문에 

나 성령과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너희의 눈물을 

사모하라.

그 눈물이 성령으로 

사랑으로 변화될 것이니 

너희는 사랑의 눈물 흘려 너희의 얼룩진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신부로 단장되길 나 보혜사 성령이 간구하

노라.

사랑한다. 

인간들이여, 영혼들이여, 

내 뜨거운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눈물을 닮은 

사랑의 눈물을 

너희는 흘릴지어다.

천상과 지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인 

하나님의 눈물과 

너희 신부들의 사랑의 눈물이 



사탄과 그 무리들을 불태우리라. 쪼개 내리라.

하나님의 눈물은 바로 

나의 눈물 

예수의 눈물로서 

그 눈물이 

오늘도 너희를 사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너희 

이름 부르며 눈물 흘리는 

선생의 눈물로 흘러내리는구나.

선생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로구나. 

나 보혜사 성령은 천상과 지상에서 가장 귀한 

이 선생의 눈물을 

송축하며 사랑의 항아리에 담아 천국에 보관할 것

이니 

너희는 그의 눈물을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그리고 너희도 

선생의 눈물을 사모하며 선생의 이름 부르며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려라.

삼위의 눈물과 

선생의 눈물과 

너희의 눈물이 

성령의 불이 되어 

이 세상 사탄을 불태우고 

너희 마음의 죄악을 

불태우리라.

사랑한다. 

사랑의 불을 성령의 불을 아낌없이 퍼부어주는 

나 성령.


